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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함이다.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
환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 119구급대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chi-square검정,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업무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업무 부담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67.6%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 구급대원이 남성 구급대원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유병률이 더 높았고,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유병률이 높았으며, 소방대원으로 근
무한 경력이나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길수록 증상이 더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로는 
허리(36.4%), 어깨(19.2%), 목(14.9%), 다리/발(13.2%), 손/손목/손가락(12.0%), 팔/팔꿈치(4.3%)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근골격계 질환, 119구급대원, 구급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to describ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rking period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of 119 rescuers.  
We conducted 485 surveys from 547 rescuers working in Gyeonggi-do from November 5 to December 20,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ross tabulation analysis, chi-squar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PASW 18.0. The p value was set at p<.05.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328(67.6%) 
rescuers suffering from musculoskeletal diseases.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d gender(p<.01), age(p<.01), 
marriage(p<.001),household chores(p<.05), working period(p<.001).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loading of 
subject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was significant(p<.001). The rescuers felt the pain at lower back(36.4%), 
shoulders(19.2%), neck(14.9%), hip/ankles(13.2%), hand/wrist/fingers(12.0%), elbow(4.3%). This study showed 
that working period and physical loading affect musculoskele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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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 문명은 고도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및 

건물의 대형화․지하화․복잡화․위험물 시설의 증가 

등 재난요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직접 몸으

로 부딪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소

방 서비스의 수요는 증대 될 것이며 그에 비례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측

면에서 현장 119구급대은 불의의 사고나 부상 및 각종 질

병으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119구급대

원들은 연 144만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21초당 1명씩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

하는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전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은 사건사고가 언제 발생 될지 모르는 상황

에서 24시간 출동대기라는 항상 긴장된 상황에서 119구

급대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들 중 인간의 신체적, 정신

적 능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당면과제이다[3]. 또한 

119구급대원은 위급한 의학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노출

되며 빠른 시간 내에 생명을 구해내고자 현장이라는 불

안전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9구급대원은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몸의 균형을 잡

지 못한 상태에서 구급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4,5], 특히 119구급대원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 힘을 많

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기상태에서 출동신호에 따라 

급격하게 육체적 동작의 변화를 가져와서 신체적으로 스

트레스를 받게 되어 각종 사고 및 질병을 비롯한 근골격

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측면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와 들것으로 환자 이송 시 급격한 힘, 계단 이동시 과도

한 허리의 비틀림 현상,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

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

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

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

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주로 근육의 만성적인 피로로 인

해 근육과 신경 및 혈관 등에 장해가 나타나는 병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구급활동에 있어 신체적 활동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 곧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는 호텔종사자[9], 

수술실 간호사[10], 제조업 여성 근로자[11], 중소기업 제

조업 근로자[12,13], 경인지역 여성 근로자[14] 등과 같이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근골

격계 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손실을 사전에 파악하

여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파악하여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

를 위한 보다 나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 신체 부

위별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파악한다.

둘째,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육체적 부담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유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육체적 부담정도와 근골격계 질환 유

무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근무경력과 근골격계 질환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2011년 현재 경기지역 소방서에 근무

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편

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547명

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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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Female

170

 64

72.6

27.4

Age

21∼25

26∼30

31∼35

36∼40

Over 41 years old

 26

146

206

 75

32

 5.4

30.1

42.5

15.5

6.6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82

201

58.6

41.4

Household work time

Almost not doing

Under 1 hour

1-2 hours

2-3 hours

Over 3 hours

112

 42

107

159

 65

23.1

 8.7

21.1

32.8

13.4

Work duration of fire 

official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45

103

 88

119

 76

 54

 9.3

21.2

18.1

24.5

15.7

11.1

Duration of first-aid staff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90

112

103

 87

 59

 34

18.6

23.1

21.2

17.9

12.2

 7.0

1-week working hours 65.5±19.0

Daily working hours 16.2±6.9

Frequency of daily 

mobilization
7.2±3.5

Daily rest(time) 1.3±2.1

Resting time per 

once(minute)
14.0±22.1

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먼저 119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

는 소방센터를 방문하여 119구급대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작성 시의 유의점

을 인식시키고 119구급대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

평가기입식(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획일적 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62명을 제

외한 총 485명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사

시간) 4문항, 근골격계 관련 증상정도에 대한 평가항목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척도로는 “매우 심한 통증 

4점”에서 “약한 통증 1점”의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구성은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근골격

계 자각증상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산업안전공

단(2008)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KOSHA CODE H-30-2008[15]을 주종만(2011)의 연구

에서 사용한[16]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를 이용하였으

며, 증상으로는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

리, 다리/발 중 6개 부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들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13.0 version을 

통계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연구자들의 신체부위

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



119구급대원 구급활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연구

21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Sep; 11(9): 209-219

<Table 2> Analysis of musculoskeletal disease prevalence rate in each body region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Appearance of subjective 

symptom

Yes

No

328

157

64.6

35.6

Symptom by body part

Neck

Shoulder

Arm/Elbow

Hand/Wrist/Finger

Waist

Leg/Foot

108

139

 31

 87

264

 96

14.9

19.2

 4.3

12.0

36.4

13.2

Number of body parts with 

subjective symptom

1 part

2 parts

3 parts

More than 4 parts

165

112

 34

 17

50.6

24.7

18.5

 6.2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육체적 부담정도와 근골격계 질

환의 유병률과 질환 유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구급대의원 근무한 기간

과 주요 근골격계 질환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

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요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70명(78.1%), 여자가 

64명(21.9%)이었고, 연령은 31∼35세가 206명(42.5%), 26

∼30세 146명(30.1%), 36∼40세 75명(15.5%)의 순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284명(58.5%), 미혼이 201명(41.5%)

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미만으로 응답

한 대상자가 159명(32.8%), 3시간 이상 112명(23.1%), 1

∼2시간 107명(21.1%)의 순이었다. 업무관련 특성에서 

소방근무 경력은61∼84개월이 119명(24.5%)로 가장 많

았으며, 13∼36개월 103명(21.2%), 37∼60개월 88명

(18.1%)의 순이었으며,  구급대원의 경력은 13∼36개월 

112명(23.1%)로 가장 많았으며, 37∼60개월 103명

(21.2%), 1∼12개월 90명(18.6%)의 순이었다. 일주일 평

균 근무 시간은 65.6±9.0, 일일 근무시간은 16.2±6.9이었

으며, 일일 출동회수는 7.2±3.5, 일일 휴식시간은 1.3±2.1, 

1회 휴식시간은 14.0±22.1분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신체 부위

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 근골격계 자각

증상이 있다가 328명(64.6%), 없다 157명(35.6%)이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신체 부위별 증상이 있는 부

위는(중복응답) 허리로 26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가 139명(19.2%), 목이 108명(14.9%), 다리/발이 96

명(13.2%), 손/손목/손가락이 87명(12.0%), 팔/팔꿈치는 

3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자각증상 신체 부위의 수는 

1군데인 대상자가 165명(50.6%), 2군데 112명(24.7%), 3

군데 34명(18.5%)< 4군데 이상 17명(6.2%) 순으로 나타

났다.

3.3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신

체적 부담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

적 부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3.4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근

골격계 증상 유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근골

격계 증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chi-square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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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physical burden depending on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actor Classification

Physical burden level

Total 
(p)

Not hard at 
all

Endurable A little hard Very hard

Gender
Male
Female

15(4.0)
0(0)

146(38.5)
23(21.7)

159(42.0)
45(42.5)

59(15.6)
38(35.8)

379(100)
106(100)

27.9
(.000)***

Age
(Years old)

2∼25
26∼30
31∼35
36∼40

Over 41 years old

2(7.7)
5(3.4)
4(1.9)
2(2.7)
1(4.0)

11(42.3)
59(40.4)
68(33.0)
20(26.7)
7(28.0)

13(50.0)
54(37.0)
91(44.2)
39(52.0)
5(20.0)

0(0)
28(19.2)
43(20.9)
14(18.7)
12(48)

26(100)
146(100)
206(100)
75(100)
25(100)

33.4
(.00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7(2.5)
8(4.0)

83(29.2)
86(42.8)

126(44.4)
78(38.8)

68(23.9)
29(14.4)

284(100)
201(100)

13.3
(.004)**

Household 
work time

Almost not doing
Under 1 hour
1∼2 hours
2∼3 hours
Over 3 hours

3(4.6)
4(2.5)
3(2.8)
3(7.1)
2(1.8)

23(35.4)
64(40.3)
45(42.1)
16(38.1)
21(18.8)

22(33.8)
73(45.9)
44(41.1)
12(28.6)
53(47.3)

17(26.2)
18(11.3)
15(14.0)
11(26.2)
36(32.1)

65(100)
159(100)
107(100)
42(100)
112(100)

37.3
(.000)***

Work duration 
of fire officers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3(6.7)
5(4.9)
0(0)
3(2.5)
2(2.6)
2(3.7)

24(53.3)
54(52.4)
24(27.3)
31(26.1)
19(25)
17(31.5)

15(33.3)
34(33.0)
43(48.9)
61(51.3)
35(46.1)
16(29.6)

3(6.7)
10(9.7)
21(23.9)
24(20.2)
20(26.3)
19(35.2)

45(100)
103(100)
88(100)
119(100)
76(100)
54(100)

52.1
(.000)***

Duration of 
first-aid staff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8(8.9)
3(2.7)
0(0)
2(2.3)
1(1.7)
1(2.9)

39(43.3)
52(46.4)
32(31.1)
23(26.4)
11(18.6)
12(35.3)

31(34.4)
41(36.6)
49(47.6)
43(49.4)
29(49.2)
11(32.4)

12(13.3)
16(14.3)
22(21.4)
19(21.8)
18(30.5)
10(29.4)

90(100)
112(100)
103(100)
87(100)
59(100)
34(100)

40.6
(.000)***

Total 15(3.1) 169(34.8) 204(42.1) 97(20.0) 485(100)
*p<.05, **p<.01, ***p<.001

<Table 4> Analysis of potential differences i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depending on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actor Classification
Appearance of symptom

Total 
(p)Yes No

Gender
Male
Female

244(64.4)
 84(79.2)

135(35.6)
22(20.8)

379(100)
106(100)

8.4
(.003)**

Age
(Years old)

21∼25
26∼30
31∼35
36∼40

Over 41 years old

 10(38.5)
 98(67.1)
145(70.4)
54(72)
19(76))

16(61.5)
48(32.9)
61(29.6)
21(28.0)
6(24.0)

 26(100)
146(100)
206(100)
 75(100)
 25(100)

17.2
(.00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10(73.9)
118(58.7)

74(26.1)
83(41.3)

284(100)
201(100)

12.5
(.001)***

Household 
work time

Almost not doing
Under 1 hour
1∼2 hours
2∼3 hours
Over 3 hours

40(128.5)
107(67.3)
 63(58.9)
 31(73.8)
 87(77.7)

25(38.5)
52(32.7)
44(41.1)
11(26.2)
25(22.3)

65(100)
159(100)
107(100)
 42(100)
112(100)

10.8
(.030)*

Work duration 
of fire official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19(42.2)
55(53.4)
65(73.9)
93(73.2)
55(72.4)
41(75.9)

26(57.8)
48(46.6)
23(26.1)
26(21.8)
21(27.6)
13(24.1)

 45(100)
103(100)
 88(100)
119(100)
 76(100)
 54(100)

32.9
(.000)***

Duration of 
first-aid staff 
(Month)

 1∼12
13∼36
37∼60
61∼84
 85∼120

Over 120 months

45(50.0)
61(54.5)
78(75.7)
71(81.6)
48(81.4)
25(73.5)

45(50.0)
51(45.5)
25(24.3)
16(18.4)
11(18.6)
 9(26.5)

 90(100)
112(100)
103(100)
 87(100)
 59(100)
 34(100)

38.1
(.000)***

Total 328(67.6) 157(32.4) 485(1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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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ossible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burden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of respondents 

Factor Classification

Appearance of symptom

Total 

(p)Yes No

Physical burden 

level

Not hard at all

Endurable

A little hard

Very hard

  5(33.3)

 82(48.5)

157(77.0)

 84(86.6)

10(66.7)

87(51.5)

47(23.0)

13(13.4)

 15(100)

169(100)

204(100)

 97(100)

60.3

(.000)***

Total 328(67.6) 157(32.4) 485(100)

***p<.001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

련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485명 대상자 중에서 성별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

정된 경우는 328명(67.6%)이었으며, 그 중 남자가 244명

(64.4%), 여자가 84명(79.2%)으로 여자에서 근골격계 질

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1).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질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1). 

또 결혼 여부에 있어서 기혼자 284명 중 210명(73.9%), 

미혼 201명 중 118명(58.7%)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사

노동 시간에서는 3시간 이상인 대상자 112명 중 87명

(77.7%), 2∼3시간 42명 중 31명(73.8%), 1시간 미만인 대

상자 159명 중 107명(67.3%)이 증상이 보여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 소방서 근무 및 구급대원의 근무경력

이 많을수록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5 신체부담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무

대상자의 신체적 부담정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chi-square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신체적 부

담정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으

로 매우 힘들 경우 84명(86.6%)이 증상이 있었으며, 약간 

힘들 경우에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157명(77.0%) 이었고, 

견딜만 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2명(48.5%)이, 전혀 힘

들지 않다고 응답자의 경우 5명(33.3%)이 증상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신체적 부담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유무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6 구급대원의 근무경력과 근골격계 질환의 

상관관계 

대상자인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주요 근골격계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인 구급대원으

로 근무한 경력과 주요 근골격계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급대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허리 증상

의 상관관계는 r=.200,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과는 

r=.124, 허리에 나타나는 통증의 정도는 r=.19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허리증

상의 치료와는 r=-.1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허리부위의 1년 동안 증상이 나

타내는 빈도와, 1주일 동안 증상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근

무경력과 유의하지 않았다. 구급대원으로서의 근무경력

과 어깨 증상과의 상관관계는 r=.16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깨 치료는 r=-.17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목 증상과의 상관관계

는 r=.1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목 치료는 r=-.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깨통증의 지속기간, 어깨 통증의 

정도, 어깨통증 1년간 증상 빈도, 어깨통증 1주일 증상 유

무, 목통증 지속기간, 목통증 정도, 목통증 1년간 증상 빈

도, 목통증 1주일 증상 유무는 근무경력 기간과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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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ossible correlations between working career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of rescue 
team members 

Work duration of first-aid staf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Frequency(n)

Waist 200
**

.000 485

Duration of low back pain .124
*

.045 264

Low back pain degree .190
**

.002 264

Frequency of 1-year symptom in 

low back pain
-.028 .654 264

Appearance of 1-week symptom in 

low back pain
.041 .512 264

Low back treatment -.165** .007 264

Shoulder .163** .000 485

Duration of shoulder pain .069 .421 139

Shoulder pain degree .091 .288 139

Frequency of 1-year symptom in 

shoulder pain
.060 .485 139

Appearance of 1-week symptom in 

shoulder pain
-.011 .895 139

Shoulder treatment -.176
*

.040 139

Neck .150
**

.001 485

Duration of neck pain -.076 .435 108

Neck pain degree .129 .185 108

Frequency of 1-year symptom in 

neck pain
-.105 .279 108

Appearance of 1-week symptom in 

neck pain
-.020 .835 108

Neck treatment -.234
*

.015 108

* p<.05  ** p<.01

4. 고찰 

근골격계질환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주변조직의 손상 

및 통증으로 근골격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

로서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

로[17] 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으로 현장 근무하고 있

는 남녀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분석을 

통해 119구급대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

는 남자가 78.1%, 여자가 21.9%이었으며, 연령은 31∼35

세가 42.5%, 26∼30세 30.1%, 36∼40세 15.5%이었고, 결

혼여부에 있어서 기혼이 58.5%, 미혼이 41.5%,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미만 32.8%, 3시간 이상 23.1%, 1∼2시간 

21.1%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에 있어서 소방근무경력은 61∼84개월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급대원으로 근무경력은 13∼36개월

이 23.1%로 응답하였고,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65.6±9.0, 일일 근무시간은 16.2±6.9이었으며, 일일 출동

회수는 7.2±3.5, 일일 휴식시간은 1.3±2.1, 1회 휴식시간은 

14.0±22.1분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신체적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결과, 119구급

대원 328명(64.6%)가 근골격계 증상이 있었으며, 신첸 부

위로는 허리가 26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가 

139명(19.2%), 목이 108명(14.9%), 다리/발이 96명

(13.2%), 손/손목/손가락이 87명(12.0%), 팔/팔꿈치가 31

명(4.3%)으로 조사되어 119구급대원들은 허리 부위의 통

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종만의 연구[16]에

서도 허리(33.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22.0%), 

목(15.1%) 순으로 관찰되었고, 김정만, 서병성, 정갑열, 

김동일, 조한술, 김원석의 연구[18]에서도 허리(16.1%), 

어깨(11.1%), 다리/발(10.2%), 목(7.7%)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승규의 소방공무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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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어깨(35%), 허리(34%), 목(2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정만 등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목(45.8%), 어깨(44.0%), 허리(42.3%) 

순으로 나와 각 연구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신체부

위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연구마다 대상자수가 

차이가 있고, 담당업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한편, 병원 종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정근, 김

대성, 서경범의 병원근로자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0]에서 어깨(48.7%), 허리(34.6%), 다리/발(32.7%)순이

었고, 수술실 간호사 41명을 대상으로 한 이천옥, 안연순, 

곽우석, 원종욱, 이신영, 김치년, 노재훈의 연구[21]에서

는 75.6%의 높은 증상을 보이면서, 부위로는 허리

(43.9%), 다리/발(43.9%), 어깨(36.6%) 순으로 나타났으

며, 물리치료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호, 최영철, 김진

상의 연구[22]에서는 어깨(62.0%), 허리(56.0%), 손/손목

(54.0%), 다리/발(28%), 목(26%), 팔/팔꿈치(18.0%) 순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 간의 업무 특성과 업무수

행의 자세 및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증상 부

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이송하고, 응

급처치 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환자를 들어 올

리는 등의 신체적인 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 결과 무리한 근골격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허리, 어깨, 

목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누적 손상이 증

가되고 근무경력이 오랜 된 구급대원의 경우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에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무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79.2%, 남성

이 64.4%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어 여성의 질환증상

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김지은, 문덕환의 연구[9]에서

도 여성이 남성보다 근골격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를 보인다. 또 여성근로자의 근

골격계 자각증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대상자 29명 중 

근골격계장애 자각증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245명으로 

84%로 관련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4]. 본 연구결과는 이들 선행연구를 지지해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근골격계 자가 증상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근육의 강도 근섬유 종

류의 분포차이, 호르몬차이,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와 

같은 여러 생리학적 요인이 관여되기 때문이다[24].

연령별에서는 31∼35세인 경우가 질환 증상이 가장 

높았다. 결혼여부에 따라서 기혼자가 73.9%, 미혼이 

58.7%로 기혼자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높았으며, 이는 

기혼자의 경우 직장과 가장의 이중역할의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및 육체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15]. 

따라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 이상 가사일 하는 대상자가 87

명(77.7%)으로 높은 질환 증상을 보였다.  소방대원 근무

경력에서는 120개월 이상자 즉, 10년 이상의 경력자에서 

유병률이 높았고, 구급대원 근무경력에서는 61~84개월인 

대상자 즉, 5년에서 7년 사이의 경력이 있는 대상자에서 

81.6%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는 주종만의 연구[16]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근

무기간이 짧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증상 유병률이 높았고, 가사노동 시간이 많을

수록, 구급대원의 상위 계급일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

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승규의 소방

관의 업무 및 일상생활 요인과 근골격계 질환의 상관성

에 관한 연구[19]에서 연령은 40대 이상, 남자보다 여자

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만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18] 40세 이상, 기혼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대상자에서 근골격계 증상의 유병률이 높게 나와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신체부담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 485명 중 328명(67.6%)이 신체

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84명(86.6%)이 매우 

힘들다고 답하여, 전체 60%가 넘는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인 

부담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특히, 박중민의 연구[25]에서 대상자의 

31.4%(431명)가 신체적으로 약간 힘들다고 하였고, 

8.1%(11명)가 매우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육체적인 부담

정도가 근골격계 증상 유무에 상관이 있다고 하여 본 연

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 근무경력이 근골격계 질환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 어깨, 목 부위에 관련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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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허리, 허리 통증 지속시간, 

허리 통증 정도, 어깨 ,목 부위의 변인에 양(+)의 상관관

계를 보여 구급대원으로서 근무경력이 길수록 허리의 통

증 지속시간, 허리 통증의 정도, 어깨 통증, 목통증에 영

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리에 나

타난 통증에 대한 치료, 어깨 치료 및 목 치료에 대하여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무 경력이 길수록 치료

를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신체 부위의 1년간 통증

의 빈도나, 1주일간 증상 유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이승규의 연구[19]에서는 과거업무 경

력과 주당 업무 시간에서 어깨, 팔, 손 부위에 대하여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시간과도 어깨, 

팔 부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육체노동 요인인, 어깨, 

팔, 손, 허리, 다리/발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업무기간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대상자의 수가 차이를 보였고, 업무를 구

분하여 업무 특성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지영의 피부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1일 근무 시간과 미용 경력에 각 신체 부위별 통증 자각

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 경력 기간이 많을수록 통증자각

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인호의 치과기공

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27], 일일 평균시간, 연

령 등이 어깨 부위에 증상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비록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적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근

무기간이나 일일 근무 시간 등이 근골격계 증상에 관련

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구급활동 시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경기

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에 근무 중인 119구급대원 남

녀 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

석을 실시하고 chi-square검정,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

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하여 부

담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부담이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67.6%가 근골격

계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 구급대원이 남성 구급대

원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유병률이 더 높았고,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유병률이 높았고, 소방대원의 경력이나 구

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길수록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로는 허리(36.4%)

가 가장 많았고, 어깨(19.2%), 목(14.9%), 다리/발(13.2%), 

손/손목/손가락(12.0%), 팔/팔꿈치(4.3%) 순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증상이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유

병률이 높아짐에도 신체적 증상 부위에 대한 치료는 적

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이 

타 직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에 대

한 관리, 보완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교육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119구급대원의 응

급의료 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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